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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선사때 어선 관전자 전건목 
,: 

이 시: 1986.7. 10.
e 

장소: 인선소년교도소

1. 인선사매시 부 선서들 거서간 어선관던자

인선사때 (5.3사에 때에 시외동 관입 언으1도 부선서어서 조사읍

반고 구속, 슝시되엇연 어선으로서 승 민상 문 이令 전 미엉, Jl회만, 

사건규 동 5엉이언다. 그 가운대 송인장,문 1:1 J수은 인선대 재안상으모서 

인선지판번왕에 구속 기소되어 인는 상태이고 진미엉은 기소유 에도 

선판되언으 머 .;I 회만은 서움 지안건산정으 모 송시되엇다고 안. 

인선소년교도소에 치간중인 송민장, 문이숙을 진건아편서 그장시 

난녀룹 불문이2 부선서몹 기저간 이의자들은 옥 �»,목 연동 여러 가지 
허때의 가혹 양외 가 가이것 련 사신음 환인 만 수 가 인 었으 나 지천저이。 .., .., L. 

성고문은 친엇련 졌으 모 진술 하고 있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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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송인정

< 1) 인선사이 창시 인선대 생물만과2안년 자한중으모서 '-이 '-서 댁

안보 사 기자모 취재사 전장어 갓다가 견 거되어 부 선서오 언인된 

(2) 정보과로 언처 간다가나중이수사계도 갓는몌 수사계간이서

수사계장인듯한 사안( 뚱뚱아고 태가 압이 나온 40대우간으I

중 이 난자, 금 이 안건을 쓰 1. 인언음) 이 간 A o � o 71 이 L,x 아 이o 놀. e-e- '-
-. -·-. - . - . - - - -- ._ 一--- ------ . 

상태 o_i]서 " 저년 생-신 기물 없애 버터야1 
11 애기읍 목 난계 만듭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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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) 또만수간을 가처의되도 눌허 태기 게 아고――어 째을 눌 러 _ _j_운:.... _ >--

고 통 0 � 기 도 아엇 으 마태i! C ]_ C 어 와 " 단 태음 못 미 다 "言 T a• a e e 늘 1.... 

아고 아니 눌허 놓고 가슴예 을아아고 앉 아 단대불모 언급음 

지진듯 이 독 바도 만아라고 아다가 다시 양홋구 엉 0� 봅붙인 

마 태므 까 0 .2 이 0 E Oi 마아 1 모 마 태 연 기 巴 카시 게 아였 음o 言 T �T "n' -, o 꼴. 

세카이 정도 이의 야족어도 마태巴 끼 0 1.. C 의 아위 e 아 kl O D T T'C O O 111" ., - . .  - - -

(5 ) 또 다시 " 안도1 겔구 냐 " 아면 서 냐가 다은 엉사들 듬어 보내 

눕허 놓고 따괴물 양손으모 때리면서 "인산음 못아계 아겐다" 

” 시진도 목가계 만듭겐다" ” 안되 겐다, 벗 기야 되 겐야'는 등의 

만을 하어 마r-r ,: .\:l�O�\.. 장만 간인 앙인덱다가 이볼 까지 간어 0 - 0 'C 

인고 청사(뒤이 들어온 엉사는 스터포츠 머이, 중미, 35세 정도, 

태가 충 나오1. :명은 소지 앉은 사안) 외 만들이 인어 용멋 

이던서 "혹 바도 만만께요 " 아단서 모든 예기를 헛음 

( 6) 나중에 견산이서 겅산에서 장안 고문 사신음 예기었끄 시인헛연

사신도 번복 아엇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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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마"는등의 욕 선과 모욕을 가아엇읍 

(J) 머이을 올어장고 엉사숙천신 간은 간으모 단:명- .. 사-와.단 --들이-
r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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돕어가 만도 견어사이고 마귀 안고 곤봉으모 수언이 구아창안 

화엉엉 련지고 시휘 가찬사신 시인아마고 아어 안수 었이 시인안 

(4) 슝 양이 비 고 전 던품:_언찬앗는 데 그 이 0 L. 작신이 지냐러개:n: -r-
I 

A 지아어 보이고 마시 앙 0 지마이 이어서 그 터 지 앉앗냐 아-�\.,―― t!:'L. 0 'C WI.., 서 
- -

새가O 아
0 -, 별r 。

3. 문 미숙

( 1)� �프 간이 정보과에 인옥 때느 만지 안안는 데 '-t중언폰j-토 
가다 가O 바 0 토 데이고 가서 머이재릅 안고 따귀름 때멋고 0 0 'B'C' o-

때이면서 " a:서라는 건 이 번이 야' 마1. 아언음 
. -

- 』 -

(2) 수 자과이 때려 가시 저: 둘어가자 만자 엇 C 라계 하·1. �카바토

등 에 사정t�이 카서 엉이 듭 계 아잇고 어느 엉사이계 1:1� 단

되던서 아무 마도 어이 0 조거 만도건이사고구아e � 'T" \.. 

(3) 7 헌사누 똑 바도 안합즈!一않으던―一며寧—먀만두 지 안겐탸고―라의―

거진 자술 서들 썬더니 "안건 벗고 들 어오아" 고 아여 순 사관 5

바°모 둘 어 가계 �- 이궂에서 "화연정 둘을 던지지 안안느 냐0 -

독 바로 만아야' 마고 아던서 켜음언 그냥 카구 때이다가 냐중예는

곤용을 무릅 사이어 끼우 고 뱌는등 고온안. 이때 가슴 부분을

견 6 i 사기도 아었음 

辯겠士 朴 元




